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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적 교회 개척에서 인종학살까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손 길이 닿지 않던' 나라 
전체가 '교회'가 되었다. 인구의 약 90%가 교인이 된 것이다. 교회개척과 교회 성장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이다. 1994년 
봄 100일이 조금 넘는 동안 시민들과 교인들에 의해 다른 교인을 포함하여 거의 
백만명이 살해되었다. 이 나라가 어딘가 하면 르완다이다. 복음전파와 교회개척에 
있어서 엄청난 성공이 있었지만 인종간 관계에 복음이 거의 스며들지 못했다. 교회에 
사람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는 없었다.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단기적인 동시에 장기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개척과 성장이 잘 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분명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국가들이 함께 있다.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써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우리의 
사명과 성공의 기준은 '변모'를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회가 
전인적으로 변모되기를 원한다. BAM 운동은 온전함으로 윤리적 사업을 함으로 변모된 
삶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것을 지향한다. 멋진 말이다. 그러나 무슨 뜻인가? 
변모:이것은 선하고도 지속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간세대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BAM은 비지니스에서 비지니스를 통하여 모든 관계내에 
신앙이 작용하도록 하는 실천이다. 사람들과 사회가 변모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시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중소 규모의 비지니스(SME's)에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은 변모를 위한 강력한 에이전트이다. 경제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면에서 발전된 경제의 근간이며,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주 
찾아보기 어렵다. 삶:우리 모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작용하는 육체적, 
사회적, 영적, 감정적, 경제적 그리고 여타의 다른 필요를 지닌 인간들이다. 그래서 
변모는 전인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사회 모두에 해당된다. 이것이 
'온전'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이다. 전체적이며 완전한 어떤 것. 우리의 사명은 
교회개척과 전도 이상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또다른 르완다를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온누리:우리가 우리 자신을 좁은 지역에 국한시킨다면 BAM 운동은 
하나님께도 우리 사명에도 결코 맞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하나님의 원심력의 일부가 
되어 우리 앞에 있는 안락함을 벗어나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 바로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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